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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투자부터 특허 사업화 전략까지’ 
민관협력 지원으로 스타트업에 날개를!

- ‘2024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’ 참여 운영사 모집(3.11~3.26) -
- 6개 민간 운영사가 30개 기업에 투자와 IP사업화 전략 지원 -

 특허청은 스타트업에 투자와 IP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‘2024년 민관

협력 IP전략지원 사업’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를 3. 11.(월)~ 26.(화)까지 모집

한다고 밝혔다.

 ‘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’은 스타트업, 투자기관 등 민간현장의 목소리를 

반영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. 유망 IP창업기업을 발굴해 30개사를 

선정,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한다.

 민간 운영사는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및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, 

이번 공고를 통해 6곳을 선발한다. 운영사로 선발되면 각각 5개 IP창업기업을 

선정하고, 기업당 7천만원 이상의 투자와 CIPO*로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

관리를 총괄하게 된다.

 * CIPO(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, 최고IP경영자) :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

수립 및 관리(R&D, IP포트폴리오, 라이선싱, 권리보호, 거래, 소송, 금융 등)

 특허청은 IP권리확보와 제품전략 컨설팅, 시작품 제작 등 지식재산 기반의 

사업화 전략 예산을 지원(기업당 7천만원 내외)하고, 이를 민간 운영사가 기업별 

맞춤형으로 수행한다. 이어,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

통해 창업기업에 자금확보와 판로 진출까지 지원한다. 

<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추진(안) >

민간기관(투자+CIPO)

+

특허청(IP제품 사업화 패키지)

①유망 IP창업기업 발굴
②민간 투자(3.5억원)·보육
③CIPO(최고IP경영자)로서 IP총괄 

IP출원/도입 등 
IP권리확보  

IP제품화 
전략 수립  

시작품/인증 등 
IP제작검증

민간기관 당 3.5억원(5개社, 기업 당 70백만원) 지원

   * 1개 민간기관 당 IP창업기업 5개社 발굴 및 민간투자금 3.5억원 + 특허청 3.5억원 매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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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투자와 전문적인 특허 사업화 전략 지원을 함께 

받을 수 있고, 민간 운영사는 직접 발굴하고 투자한 기업을 정부와 함께 

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국내·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벤처

투자가 감소*하는 상황”이라면서 “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손잡고 IP

혁신기업에 자금과 특허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”이라고 

밝혔다.

 * ’23년 국내 벤처투자액은 10.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.5% 감소(’24. 2월 중기부)

 한편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*(kipa.org)에 게시

되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

 *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-지원사업-지식재산 금융·사업화-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

※ 붙임: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운영사 모집 포스터

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 장 강윤석 (042-481-3542)

아이디어경제혁신팀 담당자 사무관 염홍익 (042-481-359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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